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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은희 비서관

강의없이 연봉 8천, “꿈의 직업” 비전임직 교원

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, 수업없는 초빙강의교수

울산과학기술대학교(UNIST), 연구성과 필요없는 연구교수

□ 민병주 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

제출받은 ‘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비전임직교원 현황’에 

따르면,

 ◦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은 비전임직교원을 주 업무 담당에 따라 초빙연

구교수, 초빙강의교수, 겸직교수, 석좌교수, 특임교수, 겸무교수, 대우교수 

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음.

<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전임직교원 분류 >

구 분 상세 설명 

초빙연구교수 주로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

초빙강의교수 주로 강의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

겸직교수
국내․외 각계에 교육 및 연구 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 및 공동 연구 

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자 

석좌교수
해당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실적과 학문적 업적이 있는 국내․외 학자 또

는 전문분야의 권위자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임용된 자

특임교수

국내․외 교육, 연구, 산업, 과학기술, 경영 분야 등에서 업적이 뛰어나 특정 

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, 교류하는데 적합하다 인정되어 학교발전을 위

해 특별히 임용된 자 

겸무교수 DGIST의 직원으로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논문지도를 수행하는 겸무자

대우교수 DGIST에서 단기간 교육․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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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「비전임직교원 임용, 복무 및 처우 등에 관한 요령」의 제11조(임무)에 따

르면, 초빙강의교수의 임무는 대학(원) 강의로 명시되어 있음.

 ◦ 그러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된 3명의 초빙

강의교수는 강의가 주 임무 임에도 불구하고, 강의는 전혀 하지 않고 고액

의 연봉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음.

   - ’11년부터 ’13년까지 채용된 비전임직교원 중 총 11명이 강의를 하지 않고 

연봉을 지급받았음.

< 최근 3년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전임직교원 중 일부 현황 >

년도 구분 성명 연봉 전공분야
수업

(시간/학기)

2011 겸직교수 POO 96,700,000 화학공학 -

2012

초빙연구교수 POO 21,600,000 전자공학 -

초빙강의교수 YOO 80,000,000 인구유전학 -

특임교수 KOO 94,200,000 자성물리학 -

2013

초빙연구교수 COO 60,000,000 물리학 -

초빙연구교수 YOO 54,000,000 통계및생물물리학 -

초빙연구교수 KOO 63,000,000 전자공학 -

초빙강의교수 LOO 64,800,000 TESOL -

초빙강의교수 COO 64,800,000 바이올린 -

석좌교수 JOO 12,000,000 델라웨어대 -

겸직교수 SOO 25,000,000 전기공학과 -

 울산과학기술대학교(UNIST)의 경우 역시 비전임직교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

것으로 나타났음.

  - UNIST에서는 비전임직교원을 주 업무 담당에 따라 연구교수, 명예교수, 겸

임교수, 초빙교수, 특임교수, 석좌교수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음

 ◦ 「연구교수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, ‘연구교수는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

당한다’고 명시되어 있으나, 채용, 승진, 또는 재계약 시 연구 성과를 평가

하기 위한 정량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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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학교 차원에서도 비전임교원의 학회발표, 논문 게재 등의 성과를 별도로 관

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. 

 ◦ 「비전임교원 인사규정」에도 초빙교수 및 산학협력전담교수에 대한 임무나 

평가 기준은 없음.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아도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할 근거

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 ◦ 「석좌교수에 관한 규정」에도 석좌교수의 ‘책임강의시수, 특별연구 및 특

강 등은 본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’고 명시할 뿐, 구체적인 기준이나 

지침은 없음.

□ 민병주 의원은 “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육

성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한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

 - 또한 “인재 육성은 뒷전으로 제대로 된 강의없이 혼자만의 연구를 

하기 위한 교수직이 되어서는 안될 것”이라고 지적함.


